
가짜석유, 첫 원스트라이크 아웃
부산 C주유소 등유 혼합 판매하다 적발 … 판매 중지에 봉인조치

부산의 한 주요소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돼 등록이 취소되는 <원스트라이크 아

웃> 처벌을 처음으로 받게 됐다.

한국석유관리원(이사장 강승철)은 5월15일부터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

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부산시 남구 C주유소가 무선리모콘을

조정해 가짜경유를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했다.

C주유소는 화물컨테이너 부두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물류를 배송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이 잦다

는 점을 악용해 정상 경유탱크와 가짜 경유탱크에 각각 연결된 밸브를 리모컨으로 조정하며 대형 차량을 대상

으로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판매했다.

석유관리원은 개정된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소비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적발 직후 가

짜석유 판매 중지와 불법시설물 사용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주유소에서 보관중인 가짜경유 12㎘를 봉인 조치했

다.

법 개정에 따라 5월15일부터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가짜석유를 판매하면 1회 적발만으로도 등록이 취소되

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다.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.

사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은 가짜석유 판매 적발사실을 현수막으로 게시해야

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.

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를 적발하면 판매중지와 불법시설 사용중지, 폐기 명령, 시설에 대한 봉인조치 권한

을 행사할 수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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